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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of Postoperative Hypocalcemia after Total 
Thyroidectomy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Patients
Purpose: Postoperative hypocalcemia is a common complication of thyroidectomy. This 
study evaluated the incidence and predisposing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permanent 
hypocalcemia after total thyroidectomy.
Methods: There were 1,247 consecutive patients undergoing total thyroidectomy and 
complete treatment and observation for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between January 
2012 to December 2012 who were enrolled in this study.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remaining normalcalcemic (Group I-824 pts) and those who had 
hypocalcemia requiring treatment (Groups II-423 pts). Group II was subdivided into a 
transient hypocalcemic group (Group IIA-409 pts) and a permanent hypocalcemic group 
(Group IIB-14 pts).
Results: Female gender, thyroiditis, preserved parathyroid number, lateral lymph node 
metastasis, RAI treatment, preoperative parathyroid hormone and preoperative vitamin D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ostoperative hypocalcemia by 
multivariate analysis. Comparing patients with transient versus permanent hypocalcemia, 
tumor size and multiplicit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permanent 
hypocalcemia by multivariate analysis. RAI treatment and parathyroid hormone level on the 
postoperative third da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recovery from transient hypocalcemia 
to normo-calcemia.
Conclusion: Risk factors of postoperative hypocalcemia were associated with preoperative 
patient factors and advanced thyroid cancer. Advanced thyroid cancer was a risk factor for 
permanent hypocalcemia. To prevent postoperative hypocalcemia, we should focus on 
patient condition and need to preserve parathyroid gland more carefully in thyroid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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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갑상선암의 발생은 인구 10만 명 당 남성 33.4명, 
여성 134.9명으로 빈도가 매우 높은 암으로, 남녀전체에서 모든 
암 중 발생률이 가장 높고, 연평균 2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
다.(1) 갑상선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은 갑상선 절제술이다. 
최근 발표된 논문들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의 내용에는 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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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의 부작용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3) 
갑상선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합병증으로, 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의 
경우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외과의사에게 있
어 술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다.(4,5) 갑상선전절제술 후 저칼슘혈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주된 요인은 갑
상선 수술 시 해부학적으로 근접한 부갑상선의 손상이다.(6,7) 
하지만 수술 중 부갑상선 손상이라는 수술적 요인으로만 저칼슘
혈증의 발생 원인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어려우며, 저칼슘혈증 
발생에 관여하는 환자 측면에서의 임상병리학적 요인에 관한 연
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유두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을 받
은 환자를 대상으로, 술 후 저칼슘혈증 및 영구적 저칼슘혈증의 
발생 빈도 및 이를 유발하는 임상병리학적 위험 인자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방  법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본 센터
에서 갑상선 유두암으로 갑상선 전 절제술을 받은 1,247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임상, 병리학적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갑상선 전 절제술은 근치적 피막 외 갑상선 전 절제를 원칙으
로 하였다.
수술 시 최대한 갑상선 실질의 근접부까지 상, 하 갑상선 동맥
분지를 보존하여 부갑상선으로의 혈행을 유지하고 식별 가능한 
부갑상선을 모두 보존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갑상선암 병변의 동측 중앙경부 림프절(central 
compartment node dissection)은 예방적 곽청술로 제거하였
으며, 반대측 중앙경부 림프절은 전이가 의심된 경우 추가적으
로 곽청술을 시행하였다. 갑상선암 또는 전이 림프절이 부갑상
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갑상선을 동시에 
절제하였다. 
저칼슘혈증의 정의는 수술 후 저칼슘혈증의 증상을 나타내면
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나타내면서 ① 혈청 칼슘치가 8.0 mg/dl 
미만(정상범위, 8.5∼10.5 mg/dl) 또는 혈중 이온화 칼슘치가 
4.5 mg/dl (정상범위, 4.5∼5.2 mg/dl) 미만인 경우 ② 혈청 인
수치가 5.0 mg/dl (정상범위, 2.8∼4.5 mg/dl) 이상인 경우 ③ 부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10 pg/ml (정상범위, 15∼65 pg/ml) 이하
로 감소한 경우, 저칼슘혈증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칼슘 또는 
비타민 D 약물 투약이 필요한 경우로 하였다. 
또한 저칼슘혈증을 일시적 저칼슘혈증과 영구적 저칼슘혈증
으로 분류하였고, 일시적 저칼슘혈증은 12개월 이내 저칼슘혈
증 증상 및 혈액학적 이상 소견이 소실되어 약물 투약을 중단한 
경우, 영구적 저칼슘혈증은 12개월 이상 약물 투약이 필요하면
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수술 후 정상 칼슘혈증을 보이고 저칼슘혈증의 증상이 없는 
경우를 I군, 일시적 저칼슘혈증을 보인 경우를 IIA군, 영구적 저
칼슘혈증을 보인 경우를 IIB군으로 분류하였다.
I군, IIA군, IIB군의 환자 분포를 알아보았고, 연령, 성별 등의 
임상적인 요소와 갑상선 암의 크기, 다측성 병소, 양측성 병소, 
갑상선외 침범, 중앙경부 림프절 절제술 여부,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여부, 측경부 림프절 전이여부, 조직학적 아형, 방사선요오
드 치료 시행 여부, T stage, N stage, M stage, TNM stage 등을 
각 군별로 비교하였다.
조직학적인 갑상선 암의 분류에는 1988년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체계를 이용하였고, TNM stage는 수술 
후 조직병리학적 결과를 기준으로 7th American Joint Com-
mittee on Cancer (AJCC) 분류를 따랐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저칼슘혈증과 관련된 변수들을 분석
하기 위해 Chi-Square test, Student’s t-test,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으며, 다변량 분석에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P값을 산출하
였고, P＜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해석하였다. 
결  과
본 센터에서 갑상선 유두암으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
년간 갑상선 전 절제술을 받은 1,247예 중 수술 후 정상 칼슘혈증
군인 I군은 824명(66.1%)이었고, 일시적 저칼슘혈증군인 IIA군
은 409명(32.8%), 영구적 저칼슘혈증군인 IIB군은 14명(1.1%) 
이였다(Table 1).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46.39세(범위, 14∼86세)였고, I군에
서 IIB군으로 갈수록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0.019). 남녀의 비율은 남성이 260명(20.9%), 여성이 987명 
(79.19%)으로 1:3.79였다. 세 군 모두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
았다.
갑상선 유두암의 평균 크기는 1.10 cm (범위, 0.07∼7 cm)였
고, 이 중 1 cm 이하인 경우가 712명(57.1%), 1 cm 초과이면서 
2 cm 이하인 경우는 443명(35.5%), 2 cm 초과인 경우는 92명
(7.4%)이었다. I군에서 IIB군으로 갈 수록 다른 암의 크기가 큰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00).
칼슘 수치와 부갑상선호르몬 수치 모두 저칼슘혈증군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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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579 (46.4%) 370 (44.9%) 201 (49.1%) 8 (57.1%) 0.268 
  ≥45 668 (53.6%) 454 (55.1%) 208 (50.9%) 6 (42.9%) 


















  ≤1 712 (57.1%) 477 (57.9%) 228 (55.7%) 7 (50.0%) 0.033 
  ＞1, ≤2 443 (35.5%) 292 (35.4%) 148 (36.2%) 3 (21.4%) 
  ＞2 92 (7.4%) 55 (6.7%) 33 (8.1%) 4 (28.6%) 
Calcium (mg/dl), mean±SD
  Preop 9.2 (±0.5) 9.2 (±0.5) 9.1 (±0.4) 9.1 (±0.5) 0.495
  Postop (POD#1) 7.8 (±0.6) 8.1 (±0.5) 7.5 (±0.6) 7.4 (±0.4) 0.000
  Postop (POD#3)  8.0 (±0.8) 8.2 (±0.8) 7.6 (±0.9) 7.7 (±0.5) 0.017
Parathyroid hormone (pg/ml), mean±SD
  Preop 40.9 (±18.9) 42.9 (±17.5) 39.9 (±19.6) 37.9 (±11.7) 0.022
  Postop (POD# 3) 21.3 (±14.5) 26.5 (±14.3) 11.1 (±8.1) 11.8 (±10.4) 0.000
Vitamin D (ng/ml), mean±SD 27.04 (±15.1) 28.97 (±18.25) 23.08 (±13.41) 27.83 (±15.06) 0.324
Thyroiditis (%) 0.005
  Yes 405 (32.5%) 243 (29.5%) 155 (37.9%) 7 (50.0%)
  No  842 (67.5%) 581 (70.5%) 254 (62.1%) 7 (50.0%) 
Multiplicity (%) 0.102
  Yes 553 (44.3%) 358 (43.4%) 185 (45.2%) 10 (71.4%) 
  No 694 (55.7%) 466 (56.6%) 224 (54.8%) 4 (28.6%) 
Bilaterality 0.067
  Yes 407 (32.6%) 257 (31.2%) 142 (34.7%) 8 (57.1%) 
  No 840 (67.4%) 567 (68.8%) 267 (65.3%) 6 (42.9%) 
Extrathyroid invasion 0.496
  Yes 793 (63.6%) 524 (63.6%) 258 (63.1%) 11 (78.6%) 
  No 454 (36.4%) 300 (36.4%) 151 (36.9%) 3 (21.4%) 
Bilateral CCND 0.673
  Yes 386 (31.0%) 252 (30.6%) 130 (31.8%) 10 (71.4%)
  No 861 (69.1%) 572 (69.4%) 279 (68.2%) 4 (28.6%)
Central LN metastasis 0.670 
  Yes 592 (47.5%) 386 (46.8%) 198 (48.4%) 8 (57.1%) 
  No 655 (52.5%) 438 (53.2%) 211 (51.6%) 6 (42.9%) 
Lateral LN metastasis 0.008 
  Yes 207 (16.6%) 118 (14.3%) 87 (21.3%) 2 (14.3%) 
  No  1,040 (83.4%) 706 (85.7%) 322 (78.7%) 12 (85.7%) 
Retreived CLN count 6.8 (±5.0) 6.3 (±4.8) 7.7 (±5.4) 8.2 (±3.2) 0.000
Metastatic CLN count 1.6 (±2.6) 1.4 (±2.4) 1.9 (±3.0) 2.1 (±2.6) 0.000
LN ratio 0.23 (±0.31) 0.22 (±0.31) 0.23 (±0.31) 0.23 (±0.29) 0.017
  ＜0.4 503 (76.6%) 325 (77.0%) 175 (76.1%) 3 (60.0%) 0.657
  ≥0.4 154 (23.4%) 97 (23.0%) 55 (23.9%) 2 (40.0%)
Parathyroid in specimen 0.000
  Yes 429 (34.4%) 252 (30.6%) 172 (42.1%) 5 (35.7%)
  No 818 (65.6%) 572 (69.4%) 237 (57.9%) 9 (64.3%)
Preserved parathyroid count 3.65 (±0.49) 3.70 (±0.46) 3.57 (±0.52) 3.64 (±0.50) 0.000
CCND = central compartment node dissection; LN = lymph node; CLN = central lymph node.
Table 1.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1)
상군보다 수술 후 낮게 측정된 경향성을 보였으나, 비타민D 수
치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세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갑상
선염의 경우는 IIB군으로 갈수록 동반된 비율이 높았다(P= 
0.005).
갑상선에 여러 개의 병변이 존재한 경우는 553명(44.3%), 단
측성 병변의 경우는 694명(55.7%)였다. 양측성 병변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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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 treatment dose 0.002
  No 324 (26.0%) 233 (28.3%) 90 (22.0%) 1 (7.1%) 
  Low 639 (51.2%) 429 (52.1%) 202 (49.4%) 8 (57.1%) 
  High 284 (22.8%) 162 (19.7%) 117 (28.6%) 5 (35.7%) 
T stage 0.693
  T1 440 (35.3%) 289 (35.1%) 148 (36.2%) 3 (21.4%) 
  T2 14 (1.1%) 11 (1.3%) 3 (0.7%) 0
  T3 761 (61.0%) 505 (61.3%) 245 (59.9%) 11 (78.6%)
  T4 32 (2.6%) 19 (2.3%) 13 (3.2%) 0
N stage 0.023 
  N0 616 (49.4%) 417 (50.6%) 194 (47.4%) 5 (35.7%) 
  N1a 424 (34.0%) 289 (35.1%) 128 (31.3%) 7 (50.0%) 
  N1b 207 (16.6%) 118 (14.3%) 87 (21.3%) 2 (14.3%) 
M stage 0.773 
  M0 1,246 (99.9%) 823 (99.9%) 409 (100.0%) 14 (100.0%) 
  M1 1 (0.1%) 1 (0.1%) 0 0
TNM stage 0.769
  Stage I 757 (60.7%) 496 (60.2%) 253 (61.9%) 8 (57.1%) 
  Stage II 3 (0.2%) 2 (0.2%) 1 (0.2%) 0
  Stage III 398 (31.9%) 274 (33.3%) 119 (29.1%) 5 (35.7%) 
  Stage IVa 88 (7.1%) 51 (6.2%) 36 (8.8%) 1 (7.1%) 
  Stage IVc 1 (0.1%) 1 (0.1%) 0 0
RAI = radioactive iodine.
Table 2.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2)
407명(32.6%)이었으며, 일측성 병변의 경우는 840명(67.4%)
으로 더 많았다. 갑상선외 피막 침범을 보인 경우는 793명
(63.6%)였고,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를 보인 경우는 592명
(47.5%), 측경부 림프절 전이를 보인 경우는 207명(16.6%)이었
다(Table 1). 이중 측경부 림프절 전이의 경우 IIA군에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였다(P=0.008).
양측 중앙경부 림프절 절제란 수술 전 초음파상에서 양측성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치료적 중앙경부 림
프절 절제란 수술 전 초음파상에서 중암경부 림프절 침범이 의심
되어 시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치료적 중앙경부 림프절 절제
의 경우 I군에 비해 IIA, IIB군에서 비율이 높았다(P=0.015).
중앙경부 림프절의 총 절제된 개수 및 전이된 중앙경부 림프
절 개수는 IIA군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림프절 비율이란 
총 림프절 개수 중 전이된 림프절 개수의 비율을 일컫는데, 0.4 
이상의 비율이 IIB군으로 갈수록 높았다(P=0.017). 수술 검체에
서 나온 부갑상선 개수는 1개 내지 최대 2개였는데, IIA군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존된 부갑상선 개수는 저칼슘혈증군에서 
정상인 군보다 적었다(Table 1).
수술 후 시행한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경우 저용량은 30 mCi, 
고용량은 100 mCi 이상을 일컫는데, IIA, IIB군에서 치료한 환
자의 비율 및 고용량 치료의 비율이 높았다(P=0.002). 
병기는 T1 440예(35.3%), T2 14예(1.1%), T3 761예(61.0%), 
T4 32예(2.6%)였다. N 병기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있는 N1a, 
N1b 병기에 있어서 I군 49.44%, IIA군 52.6%, IIB군 64.3%로 저
칼슘혈증 정도가 심할수록 림프절 전이의 경향성이 증가하였으
며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23) (Table 2).
저칼슘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알아보기 위한 단변
량 분석결과, 나이가 45세 이상인 경우, 여성인 경우, 갑상선염
이 동반될 경우, 부갑상선 개수, 측경부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
우,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 전 부갑상선호
르몬, 칼슘, 비타민 D 수치 등이 통계학적인 의미를 보이는 위험
인자였으며, 이를 대상으로한 다변량 분석결과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요소는 여성인 경우,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 부갑상선 개수,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 전 부갑상선 호르몬 및 비타민 D 수치가 수술 후 
저칼슘혈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들로 밝혀졌다(Table 3).
또한 영구적 저칼슘혈증의 위험인자를 알아보기 위한 단변량 
분석 결과, 병소의 크기가 클수록, 여러개의 병소인 경우가 유의
한 위험인자였고, 이들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는 단변량 분석 
결과과 동일하였다(Table 4).
일시적 저칼슘혈증 환자 409명을 대상으로 회복되기까지의 
시간을 살펴보면 약 90일 안에 80% 가량의 환자들이 회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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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ypocalcemia (n=824) 
Hypocalcemia 
(n=423)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Tumor size (N) 1.175 
(1.005∼1.375)
0.044












Multiplicity 358 (43.4%) 195 (46.1%) 1.113 
(0.880∼1.409) 
0.372 
Bilaterality 257 (31.2%) 150 (35.5%) 1.212 
(0.946∼1.553) 
0.128
Extrathyroid invasion 524 (63.6%) 269 (63.6%) 1.000 
(0.784∼1.276) 
0.513 
Retreived CLN number 1.055 
(1.031∼1.080)
0.000
Metastatic CLN number 1.064 
(1.019∼1.111)
0.005





CLN metastasis 386 (46.8%) 206 (48.7%) 1.077 
(0.852∼1.362) 
0.535

























OR = odd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CLN = central lymph node; LN = lymph node; RAI = radioactive iodine; PTH = parathyroid hormone.
Table 3. Univariate & multivariate analysis: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hypocalcemia 
추세를 보였다(Fig. 1).
90일 안에 회복되었던 321명(78.5%)의 환자들을 초기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88명(21.5%)의 환자들을 지연군으
로 나누어 회복지연과 연관성이 있는 인자들을 알아보기 위한 단
변량 및 다변량 분석 결과, 지연군의 환자들에서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한 비율이 높았으며, 수술 후 3일째 부갑상선 호
르몬 수치 또한 더 낮은 특징을 보였다(Table 5).
고  찰
갑상선 전 절제술 후 생기는 저칼슘혈증은 갑상선 전 절제술
을 시행받은 환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높은 합병
증이다. 일시적 저칼슘혈증의 경우 칼슘, 비타민 D 등의 약물을 
통해 1년 이내에 증상이 소실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영구적 저칼슘혈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큰 불편감을 야
기시킴은 물론이고, 매우 드물게는 환자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
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료비용의 증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합병증이다.(8-11) 따라서 
수술 후 영구적 저칼슘혈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파악하여 미
리 방지하거나, 비율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수술 후 저칼슘혈증의 빈도는 4∼50%
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영구적 저칼슘혈증의 경
우 0∼8% 정도로 알려져 있다.(12-14) 본 연구는 갑상선 유두암
으로 갑상선 전 절제술 또는 그 이상의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고, 수술 후 일시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일과성 저칼슘
혈증은 32.8%였으나, 영구적인 저칼슘혈증은 1.1%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하게 갑상선 수술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Age ≥45 662 (53.7%) 6 (42.9%) 0.647 
(0.223∼1.875) 
0.423
Gender (female) 975 (79.1%) 12 (85.7%) 1.588 
(0.353∼7.139) 
0.547


















Bilaterality 399 (32.4%) 8 (57.1%) 2.787 
(0.961∼8.086) 
0.059
Extrathyroid invasion 782 (63.4%) 11 (78.6%) 2.115 
(0.587∼7.620) 
0.252
Retreived CLN number 1.049 
(0.960∼1.146)
0.289
Metastatic CLN number 1.060 
(0.897∼1.253)
0.491
LN ratio (≥0.4) 152 2 1.134 
(0.219∼5.877)
0.881
CLN metastasis 584 (47.4%) 8 (57.1%) 1.482 
(0.511∼4.296) 
0.469
Lateral LN metastasis 205 (16.6%) 2 (14.3%) 0.836 
(0.1860∼3.762) 
0.815
RAI treatment 910 (73.0%) 13 (27.0%) 5.789 
(0.672∼49.843)
0.278
Preop PTH 0.984 
(0.953∼1.016)
0.326
Preop calcium 0.714 
(0.244∼2.088)
0.538
Preop vitamin D 1.033 
(0.997∼1.070)
0.073
OR = odd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CLN = central lymph node; LN = lymph node; RAI = radioactive iodine; PTH = parathyroid hormone.
Table 4. Univariate & multivariate analysis: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permanent hypocalcemia 
Fig. 1. Time to resolution of transient hypocalcemia.
여러 연구에서 알려진 수술 후 저칼슘혈증의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 범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환자 및 질병과 관련된 
인자들로는 갑상선염의 동반, 진행된 병기, 나이, 여성, 수술 전 
칼슘, 비타민 D,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 등이 있다. 또한 수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자는 수술 중 보존하는 부갑상선의 숫자, 
갑상선 및 임파선 수술의 범위, 잘못 분리된 부갑상선의 자가이
식 등이 있다.(9,15,16)
본 연구의 환자군별 임상병리학적 특징 비교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저칼슘혈증을 보일수록 환자의 나이가 적으며, 암의 크
기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여러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저칼슘
혈증의 원인을 연령이 높을 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또는 연령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왔다.(17,18) 저자들
의 연구결과에서 나이가 젊을수록 저칼슘혈증의 비율이 높아지
는 이유는 젊은 연령대의 환자들은 건강검진 등으로 증상이 생기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P value OR CI P value OR CI
Age ≥45 166 (79.8%) 42 (20.2%) 0.623 1.005 0.986∼1.023
Gender (female) 268 (77.7%) 77 (22.3%) 0.361 1.384 0.689∼2.780
Tumor size 0.085 0.420 0.079∼1.452
Thyroiditis 121 (78.1%) 34 (21.9%) 0.872 1.041 0.641∼1.690
Parathyroid in specimen 130 (75.6%) 42 (24.4%) 0.224 1.341 0.835∼2.155
CLN metastasis 160 (80.0%) 38 (19.2%) 0.269 1.308 0.813∼2.103
Retreived CLN 0.627 0.980 0.904∼1.063
Metastatic CLN 0.974 1.001 0.958∼1.045
LN ratio (≥0.4) 0.673 0.975 0.866∼1.097
Lateral LN metastasis 65 (74.7%) 22 (25.3%) 0.336 1.313 0.754∼2.285
Multicentricity 146 (78.9%) 39 (21.1%) 0.846 0.954 0.594∼1.533
Bilaterality 113 (79.6%) 29 (20.4%) 0.695 1.105 0.549∼1.492
Extrathyroid invasion 204 (79.1%) 54 (20.9%) 0.706 1.098 0.676∼1.784
RAI treatment 259 (81.2%) 60 (18.8%) 0.013 1.949 1.151∼3.303 0.010 2.057 1.188∼3.563
PTH Preop 0.187 0.990 0.976∼1.005
POD #3 0.000 0.864 0.803∼0.930 0.000 0.862 0.798∼0.932
Calcium Preop 0.291 0.741 0.425∼1.292
POD #1 0.000 0.449 0.298∼0.677 0.364 0.666 0.277∼1.602
POD #3 0.136 1.234 0.936∼1.627
Vitamin D Preop 0.291 0.991 0.975∼1.008
OR = odd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CLN = central lymph node; LN = lymph node; RAI = radioactive iodine; PTH = parathyroid hormone.
Table 5. Univariate & multivariate analysis of factors affect to recovery from transient hypocalcemia to normal
기 전에 암을 발견하기 보다는, 만져지는 결절 등을 주소로 검사 
및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
게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환자를 정상군과 저칼슘혈증을 보인군(일시적, 영구적)으로 
나누어 단변량 분석후 다변량 분석을 했을 때 저칼슘혈증을 보인
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갑상선 염증이 동반된 환자의 수
가 많았고, 보존된 부갑상선의 개수가 적었고, 수술의 범위가 컸
고, 술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많았고, 수술 
전 PTH 및 비타민 D의 수치가 낮았다. 
역시 많은 연구에서 여성이 저칼슘혈증의 위험인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저칼슘혈증과 성별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결과도 많다. 이중 여성이 위험인자라고 밝힌 연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연관이 있다고 추측하여 생
리학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많은 연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19) 
갑상선염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출혈 경향이 높아지고, 다수
의 반응성 림프절들이 존재하게 되어 부갑상선과 중앙경부 림프
절의 구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수술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저자들의 기관은 갑상선암으로 수술받는 모든 환자에게 예방적 
중앙 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수술 시 부갑상
선의 정확한 구별 및 혈류 보존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비타민 D 값과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
도 수술 후 저칼슘혈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왔다. Moriyama 등(20)은 그레이브스병으로 갑상선 절제술
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 높은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수술 후 
저칼슘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서술했는데, 수술 전 높
은 상태로 유지되던 부갑상선 호르몬이 말초혈관의 부갑상선 수
용체의 능력을 하향 조절 유도함으로써 술후 칼슘 조절 작용에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으로 결과를 설명했다. 저자들
의 연구에서는 저칼슘혈증을 보이는 환자군에서의 부갑상선 호
르몬 수치의 평균값이 낮은 경향을 보여 위에서 설명된 이론에 
부합되는 결과는 아니었다. 또한 대상 환자들의 수술 전 부갑상
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높은 경우는 극히 일부에
서 관찰되어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는 없었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와 저칼슘혈증에 대한 연구는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직후 및 
시간 간격을 둔 연속적인 결과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전 비타민 D의 결핍이 수술 후 저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와 같이, 저자들의 기관에서도 수술 전 비
타민 D 결핍이 주요한 술후 저칼슘혈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15,16,21) 본 연구에서 환자군
을 비타민 D 부족군 또는 충분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지는 않았으
나, 비타민 D가 술 후 저칼슘혈증에 주요한 위험인자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반면에, 수술 전 비타민 D가 수술 후 칼
슘 수치를 예측하지 못하고 저칼슘혈증의 증상과도 연관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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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술 전 선별검사로 의미가 없다고 보호하는 연구들도 있었
다.(22) 그러나 갑상선 수술 후 칼슘 및 비타민 D 투여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술 후 저칼슘혈증 발생의 고위험군에
서는 예방을 위해 칼슘 및 비타민 D 투여를 권고하기도 했다.(23) 
비타민 D의 예방적 투여와 술후 저칼슘혈증의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선별적인 예방적 투여에 대
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환자군을 비영구적 저칼슘혈증군과 영구적 저칼슘혈증군으
로 나누어 위험인자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병변의 크기 및 다수의 
결절이 있는 경우만이 영구적 저칼슘혈증을 일으키는 의미있는 
위험인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저칼슘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중에 
영구적인 저칼슘혈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통계학적인 의미
를 가지는 인자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술자가 수술 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수술 후 저칼슘혈증이 
오는 원인중 수술적 원인은 수술 중에 부갑상선으로 가는 혈류를 
잘못하여 차단 시킨 경우나, 갑상선 제거와 함께 부갑상선이 같
이 제거 되어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양이 갑작스럽게 매우 줄
어드는 경우이다.(24) 따라서 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에 찾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갑상선
의 위치를 확보한 후 세심하게 부갑상선으로 가는 혈류를 보존해
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부갑상선이 제거된 경우나 혈류가 차
단된 경우는 즉시 부갑상선 자가 이식술을 권하기도 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수술 후에 부갑상선 자가이식에 대한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술 후 일시적 저칼슘혈증은 약 80%의 환자에서 첫 90일 이
내에 회복이 되었다. 저칼슘혈증의 회복 시기를 초기와 지연기
로 나누어 위험인자를 비교하였을 때 연관성이 있었던 인자로는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유무와 수술 후 3일째 부갑상선 호르몬 수
치 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에 일시적인 
부갑상선 저하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
다.(25) 본 연구결과에 따라 퇴원전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 저하 
정도,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여부를 고려하여 환자의 추
적 관찰 및 칼슘제제 복용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결과 갑상선유두암에서 갑상선전절제술 후 발생하는 
저칼슘혈증의 예측인자는 여성, 갑상선염의 동반 유무, 수술전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 및 비타민 D 수치 등 수술과 관련이 없는 
환자 본연의 조건들이 있었고, 보존한 부갑상선의 개수, 측경부 
임파절 곽청술 여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여부 등의 수술과 관
련한 조건들이 있었다. 또한 수술 후 영구적 저칼슘혈증의 예측
과 관련된 인자도 병변의 크기, 다발성 여부등의 암의 진행여부
와 관련된 조건들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수술 후 저칼슘혈증의 예방을 위해서 부족한 
비타민 D의 보충 및 갑상선염의 동반시 수술시 더욱 주의등의 방
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수술시에는 부갑상선 기능저하의 가
능성을 여부에 두고, 부갑상선 보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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